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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세영 ‘두 고개’ 넘어야 진짜 지존

현재 세계 배드민턴 여자 단식은 4강 

구도로 짜여 있다. 한국 여자 배드민턴

의 간판 안세영(사진)을 중심으로 야마

구치 아카네(일본), 천위페이(중국), 타

이쯔잉(대만)이 ‘빅4’다.

엎치락뒤치락하는 치열한 경쟁 구도

에서 안세영은 야마구치를 제치고 세

계랭킹 1위에 올라 한발 앞서기 시작했

다.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(BWF) 

세계랭킹 포인트 10만3914점을 쌓아 일

본의 야마구치 아카네(10만1917점)를 

제치고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.

안세영은 세계랭킹 포인트를 처음 획

득한 2018년 2월(1335위) 이후 5년 5개

월여 만에 세계 최강자로 우뚝 섰다. 우

승 확률이 무려 63.6%나 된다.

안세영은 인도오픈·인도네시아마스

터스 우승, 말레이시아오픈 준우승으

로 2023년 쾌조의 출발을 알린 뒤 3월

에는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

오픈을 제패하며 1996년 방수현 이후 

27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하

는 쾌거를 이뤘다.

4월 아시아개인선수권과 5월 수디르

만컵에선 연속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

삼킨 안세영은 6월 태국오픈과 싱가포

르오픈을 연속 석권해 다시 기세를 끌

어올렸다.

하반기 첫 대회인 지난달 23일 코리아

오픈에서 생애 첫 대회 2연패에 성공했

고 지난달 30일 일본오픈 우승으로 세

계 1위마저 차지했다. 이 과정에서 야마

구치, 천위페이, 타이쯔잉을 상대로 성

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고무적

이다.

야마구치와 통산 전적은 아직 8승 12

패로 밀리지만 올해엔 3승 2패로 앞선

다. 올해 국제대회 성적도 안세영이 야

마구치(우승 4차례, 준우승 2차례)에게 

크게 앞선다. 또 작년까지 1승(8패)밖

에 거두지 못해 꼼짝 못하던 천위페이

에게는 올해 4승(2패)을 뺏었다. 원래 

우위를 보였던 타이쯔잉에겐 올해 5승

(1패)을 거둬 통산 전적을 8승 2패로 늘

렸다.

이제 안세영의 금빛 스매싱은 이달 세

계 개인선수권대회와 9월 항저우 아시

안게임을 향한다. 아시안게임은 야마구

치, 천위페이, 타이쯔잉 등 ‘빅4’가 모두 

출전하는 만큼 사실상 올림픽에 준하

는 의미를 갖는다.

 박병헌 기자 bhpark@skyedaily.com

배드민턴 단식 세계 1위 올라… 방수현 이후 27년 만

‘빅4’ 중 압도적 기량… 8월 세계선수권·9월 AG ‘청신호’

미 국 여 자 프 로 골 프

(LPGA)투어에서 활약중

인 태극 낭자의 에이스인 고

진영이 여자 골프 세계 랭킹 

2위로 한 계단 내려섰다.

지난달 31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

킹에 따르면 지난주 1위였던 고진영이 

랭킹 포인트 7.54점으로 2위가 됐고, 2

위였던 넬리 코르다(미국)

가 7.75점을 기록해 1위

로 올라섰다.

지난 달  3 1일  끝난 

LPGA투어 네 번째 메이

저 대회인 아문디 에비앙 챔

피언십에서 고진영이 공동 20위로 부

진한 반면 코르다는 공동 9위로 선전하

면서 1,2

위 순위가 

역전됐다. 지

난주까지 고

진영은 7.74점, 

코다는 7.51점으

로 0.23점 앞서 있

었다.

올시즌 2승

을 거둔 고진

영은 올해 5월 말부터 2개월 넘게 연달

아 1위를 지켰고, 특히 개인 통산 163주

간 1위를 달리며 이 부문 신기록을 수립

했다. 종전 개인 통산 최장기간 여자 골

프 세계 1위 기록은 로레나 오초아(멕시

코)가 2010년에 세운 158주였다.

코다는 5월 말 1위를 고진영에게 내줬

다가 약 2개월 만에 다시 1위에 복귀했

다. 리디아 고(뉴질랜드)가 3위를 지켰

고,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자 셀린 부티

에(프랑스)가 15위에서 4위로 껑충 뛰었

다. 5위는 인뤄닝(중국)이다. 김효주가 8

위에서 11위로 밀리면서 10위 내 한국 

선수는 2위 고진영이 유일하다.

고진영은 3일부터 나흘간 제주시 블랙

스톤 제주(파72·6626야드)에서 열리는 한

국여자프로골프(KLPGA)투어 제주 삼

다수 마스터스(총상금 10억 원)에 초청 

선수로 출전한다. 고진영이 KLPGA 투어

에 출전하는 것은 2021년 10월 미국여자

프로골프(LPGA) 투어 BMW 레이디스 

챔피언십 이후 약 1년10개월 만이다.

삼다수는 고진영의 서브 스폰서이기

도 하다. 박병헌 기자 bhpark@skyedaily.com

고진영 여자 골프 세계 랭킹 2위로 밀려

넬리 코르다 2개월 만에 1위 자리 되찾아

프로당구 팀 리그

새 시즌 막 오른다

프로당구 PBA 팀 리그가 다양한 변

화와 함께 막을 올린다.

PBA는 3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

스 PBA 스타디움에서 웰컴저축은행 

PBA 팀 리그 2023~24 1라운드를 시작

으로 5개 라운드와 포스트시즌까지 

약 7개월의 대장정에 나선다.

이번 시즌 가장 큰 변화는 신생팀 합

류다. 하이원리조트 위너스와 에스와

이 바자르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총 9

개 팀 체제가 됐고 종전 라운드당 7일

(28경기)에서 9일(36경기)로 더 많은 

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.

또한 이번 시즌부터 경기 규정도 바

뀐다. 승차제 방식으로 진행한 리그 순

위 규정이 승점제로 변경한다.

승리팀은 3점, 패배팀은 0점이며, 풀

세트(7세트) 경기 시에는 승리팀은 2점

을 얻고, 패배팀도 1점을 가져간다.

포스트시즌 진출 방식도 종전 전·후

기리그 우승-준우승에 오른 4개 팀이 

펼치던 방식에서 5개 라운드별 우승팀

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챔피언을 가

린다. 라운드별 우승팀이 겹칠 경우에

는 정규리그 종합 순위 차순위팀이 포

스트시즌에 오른다.

포스트시즌 대진은 정규리그 종합 

순위 기준으로 하고 지난 시즌까지 진

행됐던 상위팀 선승 어드밴티지는 폐

지됐다.

개막일인 3일 낮 12시30분 지난 시즌 

포스트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만났던 

블루원리조트와 웰컴저축은행이 개막

전을 치르고, 하나카드-에스와이(오

후 3시30분), 휴온스-SK렌터카(오후 

6시30분), 하이원리조트-크라운해태

(오후 11시)가 경기를 치른다.

 스카이데일리/연합뉴스

내일부터 PBA 스타디움서

프로당구 블루원리조트 팀원들이 지난 시즌 팀 

리그에서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. PBA

고진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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